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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5년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차단성능 향상

을 위한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

리기준이 시행되었으며, 2006년 중량 충격음에 대한 

규제도 시작되었다. 위의 고시가 시행된 이후 다양

한 인정 구조가 개발 적용되었고, 국토해양부에서 

제안한 표준 바닥구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관련 규제 기준 시행 전, 후의 공동주

택 층간소음 차단성능 수준 실태를 비교하고 있다. 
최근 층간 소음 측정 및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

견도 제시되고 있으며, 중량 충격음 측정 시 수음실 

음장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1). 이와 관

련하여 캐나다의 NRC(2)에서도 수음실의 용적 변화

에 따른 중량 충격음 레벨 변화 및 보정 방법을 연

구하였다. 과거 중량 충격음은 충격성이 강해 수음

실 음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

나, 위의 연구결과 수음실 음장에 따라 중량 충격음 

레벨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정 방

법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량 충격음 측정시 음장 보정 방

법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의 실내 음장 및 잔

향시간을 조사하였다. 

2. 공동주택 잔향시간

중량 충격음은 다양한 시험실 및 현장 조건에서 

측정 및 평가된다. 그림 1과 같이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를 개발하는 경우 상하로 연결된 잔향실에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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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며, 개발된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인정

을 위해서는 바닥 충격음 표준 시험동에서 측정 및 

평가가 수행된다. 현장 시공 후 입주 전 단계에서 

가구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조건으로 바닥 충격

음을 측정한다. 또한 층간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되

었을 경우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이 모두 설치된 입주 

조건에서 측정 된다. 

Figure 1. Various floor impact sound 
measurement conditions

일반적으로 잔향실의 잔향시간은 중주파수 대역

(500 ㎐ 또는 1 ㎑)에서 약 10 s 정도이며, 표준 시

험동의 잔향시간은 약 4 s ~ 5 s 수준이다. 
마감 공사가 완료된 마감 직전의 공동주택의 잔

향시간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공동주택 5개 세대를 대상으로 거실의 잔향시간을 

측정하였다. 

  (a) with paper           (b) without paper
Figure 2.  Measurement conditions of reverberation 

time in apartment buildings before mov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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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직전의 공동주택의 경우 Fig. 2 (a)와 같이 

바닥 마감재를 보호하기 위한 골판지 등이 설치되어 

있다. 측정대상 4개 세대는 바닥 마감재 보호용 골

판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1개 세대는 Fig. 2 (b)와 

같이 골판지를 제거한 후 측정하였다. 

Figure 3.  Reverberation time of apartment 
buildings before moved in

공동주택 내부의 잔향시간은 거실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Fig. 3에서와 같이 입주 전의 공동

주택의 잔향시간은 200 ㎐ 이하 대역의 경우 약 

0.6 s ~ 1.2 s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향시간의 

변화는 거실의 크기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바닥 마감재를 보호하기 위한 골판지를 설치하

지 않은 경우 800 ㎐ 이상 주파수 대역의 잔향시간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슷한 크기의 다른 

공동주택 거실의 잔향시간과 비교할 경우 300 ㎐ 

이하 대역의 잔향시간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Figure 4.  Measurement conditions of reverberation 
time in apartment buildings

Fig 4는 실제 입주 조건의 공동주택 잔향시간 측

정을 위해 인테리어 및 가구 등이 설치된 샘플 시공 

세대의 모습을 나타낸다. Fig 5는 거주자가 입주한 

공동주택과 유사한 조건에서의 잔향시간 측정결과이

다. 입주 조건에서의 공동주택 잔향시간은 500 ㎐ 

이하 대역에서는 약 0.6 s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500 ㎐ 초과 대역의 경우 0.6 s ~ 0.8 s 범위에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 600 ㎐ 이상 대역

의 잔향시간은 입주 직전의 가구 등이 설치되지 않

은 공동주택의 잔향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주 직전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바닥 마감재 

보호 골판지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ure 5.  Reverberation time of apartment buildings

3. 결과 및 토의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공동주택 입주 전후의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설치로 인해 잔향시간은 변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 중

량 충격음 레벨이 수음실 음장 변화에 따라 변화되

었으므로, 입주 전후의 공동주택 잔향시간 변화가 

중량 충격음 레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잔향시간 및 수음실의 

용적이 중량 충격음 레벨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을 확립하고자 한다. 
최근 임팩트 볼을 이용한 중량 충격음 측정 방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임팩트 볼 측정시 수음실 

음장 변화도 함께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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